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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5

%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

다. 2020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8.6%,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38.9%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실제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면

을 들고 있다[2].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

기 위하여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월 20만

원으로 급여를 인상했고,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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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3]하였지만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노인빈곤율이 2016년에 다시 상

승세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4.].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제도는 2020년 노인가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39,135가구로 가장 많았고[통계청],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5]. 이처럼 기초보장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공적연금이 노후의 중요한 소득이 되는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인빈

곤율도 낮아지고 있다[6][7]. 그러나 2020년 국민연금

수급율은 평균 45%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남녀 월평균 수급액은 64만원으로[통계청], 노후의 소득

보장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불안정한 노후소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실제로 2020년 전기 고령 노인들의 경

제활동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3% 이상이고,. 현재 일

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46%에 이르고 있다[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60대를 대상으로 한 [8]

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대

상자가 57.2%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

다. 또한,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경제활동 상태에 많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선

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성별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율은 남성 60

%, 여성 34%를 보이고 있어서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

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9]의 연구에서도 국

민연금 수급율이 남성은 67.6%, 여성은 32.4%로 나타나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0]. 평균금액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는

남성에게서만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9]. [11]의 연구에

서도 남성의 55%, 여성의 13%만이 국민연금 수급자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연금액은 남성이 약

10만원 정도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이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수급권이 있기 때문이다. 성별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8]

은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성별이 경제

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

하고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여성노인의 경

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것이다[12]. 그러나 [11]은 여성

이 경제활동 참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비

율은 14.7%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34.1%를 차지하여

회원국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치이다

[13].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차년도-5차년도까지 분석

한 [5]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활동 노인의 평균연령은

2008년 70.3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76.3세

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제활

동 가능성은 그 사람이 어떤 연령대에 속하는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데 남녀 모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은 낮아졌다[11]. 이처럼 연령은 경제활

동 참여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상대적으로 60대 노인이 정규직을 가진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다[10].

[14]도 연령의 증가는 미취업확률을 크게 하고 취업확

률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령의 증가는 경

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

게 보고하고 있다.

전기 고령 노인의 경우에 교육수준은 경제활동 여부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

인이 상대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5]. [14]는 빈곤

자와 비빈곤자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교육수준은

비빈곤자의 취업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빈곤자의 취

업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

라서 빈곤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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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다는 것이다[2]. [8]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11] 역시도 교육수준이 종사상의 지위와 직

업 등과 관련이 있어서 상용직 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높아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취업확률이 낮고

은퇴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에 차이와 영향이 있다

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10]은

배우자 유무는 취업여부, 빈곤 지위와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근로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8]. 이와는 다르게 배우자가 있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

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9][14]도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확률은 높고 은퇴확률은 낮다

는 것이다[11]. 또, 배우자 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다[2].

거주지역도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

수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이 전・후기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

면 단위 지역에 살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5]. [2]도 대도시에 살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낮

아진다고 하였다.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상용직 일자리

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용직 근로자에서 일할 확률

이 낮아서 서울이나 광역시 거주노인이 도에 사는 사람

보다 취업확률이 낮기 때문이다[11]. 이처럼 거주지역은

일관되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경제활

동 참여 가능성이 많았다.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고령자의 은퇴사유로 본인의 건강악화가 1순위

로 차지하고 있어서[15]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

제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상태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

를 있으며[6][15], 전기 고령 노인의 경우에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나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5][2].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2019)의 개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 고령화

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

라 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연금 및 노인 정책 수립

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8차 본

조사 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전기 고령 노인으로 하

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범위는 조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요인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

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는 취업자는 “0”, 비취업자는 “1”로 더

미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조사 당시의 연

령으로 65-69세는 “1”, 70-74세는 “0”으로 더미코딩하

였다. 교육수준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이상의 서

열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있음은 “1”, 없음

은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도를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더미코딩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

와 심리적 건강상태는 ①매우좋지않다-⑤매우좋다 순

서로 된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참여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919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592

명(64.4%), 여성 327명(35.6%)이었고, 연령은 70-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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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명(50.8%), 65-69세 452명(49.2%)으로 나타났다. 배

우자가 있는 경우가 656명(71.4%)으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559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은 289명(31%), 대졸이상은 69명(7.5%)이

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76명(19.1%), 광역시 264명(28.7

%), 도 479명(52.1%)으로 도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신

체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372명(40.5%)으로 가장 많았

고, 좋다 287명(31.2%), 좋지않다 237명(25.8%), 매우좋

지않았다 32명(3.4%), 매우좋다 13명(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좋다 409명(44.5%), 보통

이다 372명(40.5%), 좋지않다 237명(89명(9.7%), 매우좋

다 41명(4.5%), 매우좋지않다 7명(0.8%)의 순서로 나타

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차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t값이 –6.328, p값

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10]의

결과와 같았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성별에 따

라 경제활동 참여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평균값은

.4159, 여성의 평균값은 .5803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

보다 경제활동 참여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연령의 t값

은 –5.045, p값은 .000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연령은 경제

활동 참여 점수에 대하여 차이가 있었다. 65세-69세의

평균값은 .4159, 70세-74세의 평균값은 .5803으로 나타

나 70세-74세가 65세-69보다 경제활동 참여 점수의 평

균점수가 높았다. 배우자 유무의 t값은 –4.251,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8]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배우자 없없음의 평균값은 .6084, 배우자 있음은 .4558

로 나타나 배우자 없음이 경제활동 참여점수가 더 높았

다.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 간에 경

제활동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BOVA룰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의 F는 .571,

p값은 .5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서 [5]의 결과와 같았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수준 세 집단 간에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N Mean SD t/F(p)
Post
Hoc

Sex
Male 592 .4159 .49343 -6.328***

Female 327 .5803 .49404

Age
65-69 452 .4159 .49343 -5.045***

70-74 467 .5803 .49404

Spouse
Yes 656 .4558 .49842 -4.251***

No 263 .6084 .48905

Education

Middle School 559 .5027 .50044

.571
n/a

High School 289 .4810 .50050

College+ 69 .5507 .50106

Residence

Seoul 176 .5284 .50062

24.208*** n/aMetropolitan 264 .6591 .47492

Do 479 .4008 .49058

Physical
Health

Not very good① 32 .8750 .33601

18.736***
①>

⑤

Not good② 237 .6751 .46933

Usually③ 349 .4355 .49654

Good④ 287 .4042 .49159

Very good⑤ 13 .1538 .37553

Mental
Health

Not very good 7 .8571 .37796

7.463*** n/a

Not good 89 .6742 .47134

Usually 372 .5134 .50049

Good 409 .4694 .49968

Very good 41 .2195 .41906

p*＜0.1, p**＜0.05, p***＜0.01

표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거주지역의 F는 24.208,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거주지역 집

단 간에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F는 18.736,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

라서 신체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에 대한 평

균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scheffe

test 결과 ‘매우 좋지 않다’와 ‘매우 좋다’간의 경제활동

참여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좋지 않다’는 평균점

수가 .8750, ’매우 좋다‘의 평균점수는 .1538로 나타나 ’

매우 좋지 않다‘가 ’매우 좋다‘보다 경제활동 참여에 대

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신적 건강상태의

F는 7.463,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정신적 건강상태는 경

제활동 참여 점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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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간의상대적영향력을파악하기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

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과

배우자 간은 r=.641, p=.000으로 가장 높은 정(+)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육과 심리적 건강상태 간은

r=.113, p=.001로 가장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참여 간은 r=-.254, p=.000

으로 가장 놓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우자 유

무와 경제활동 참여 간의 r=-.138, p=.000으로 가장 낮

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방법은 입력(Enter)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F=22.593(p<.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

하였고, adj. 값은 .147로 14.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의하면 여성(.894)이 남성

(.703)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8][12]와는 상반된다.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의하면 70세-74세

의 집단(.894)이 65세-69세의 집단(.753)보다 상대적으

로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11][2],

[5][10]. [14의 연구와 다르게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도 많았다.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Sex Age Education Spouse Residenc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Economic
Acivity

Sex 1
Age .013 1

Education .228*** .107** 1
Spouse .641*** .069* .202*** 1
Residence -.034 .007 .114** .024 1

Physical Health .172*** .142*** .172*** .177*** -.024 1
Mental Health .118*** .125*** .113*** .125*** -.017 .544*** 1
Economic Acivity -.203*** -.164*** .006 -.138*** .206*** -.254*** -.160*** 1
p*＜0.1, p**＜0.05, p***＜0.01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TOL VIF

B SE β

(Constant) .894 .079 11.338
Sex -.191 .042 -.183 -4.537*** .570 1.755
Age -.141 .031 -.141 -4.531*** .965 1.036

Education .062 .025 .078 2.424* .904 1.106
Spouse .010 .045 .009 .228 .576 1.736
Residence .378 .062 .189 6.128*** .980 1.021

Physical Health -.117 .021 -.204 -5.505*** .677 1.478
Mental Health -.012 .024 -.018 -.486 .700 1.429
Dependent Variable: Economic Acivity

F(p) 22.593***

adj. .147

Durbin-Watson 1.843
p*＜0.1, p**＜0.05, p***＜0.01
Reference group: 성별*여성, 연령*70-74세, 배우자유무*없음, 거주지역*도, 경제활동 참여*비취업자

표 3. 경제활동 참여 요인
Table 3. Factor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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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5][2][8][11]의 결과와 같으며 비빈곤

자의 경우와도 일치하지만 빈곤자의 결과와는 상반된

다[전승훈 조덕호].

배우자 유무는 유의확률이 .05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

활동 참여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배우자 유무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는 [8][9][14][11][2]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518][2][11]의 연구와 일

치한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p값이 .05보다 크

게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과는 [6][15][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연

금 수급 노인 중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것으

로 예상되는 전기 고령 노인인 65세-7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t검정과 ANOVA분석과 상관관계분

석을 하였고,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보다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에 거주할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이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의 빈곤율보다 높

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

한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이 높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연

령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적

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연령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게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 노인의 특성을 고려

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기관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은 여건

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경제적 필

요에 의한 상황일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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